
하얀 도화지 위에 아기자기하

고 귀엽게 표현하는 민우 씨 작품 

세계에는 동심이 가득합니다. 일

주일에 세 번 복지관에 일찍 와서 누

가 왔는지 여기저기 살펴본 후 책상 위에 

앉아 하얀 스케치북을 펴고 연필로 스케치합니다. 재미

가 있는지 집중하느라 연필을 놓지도 않습니다. 미술 수

업을 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고등

학교 졸업 후 줄곧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직업 훈련 프

로그램에 참여해 온 민우 씨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

이었습니다. 민우 씨는 발달 장애가 있어 지각이 잦고 수

업 중에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벌떡 일어나 교실 밖으로 

나가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. 민우 씨 어머니는 이

러한 행동들 때문에 늘 마음을 놓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

다.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 안절부

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. 그런데 복지관에서 

진행하는 드림블라썸아카데미 미술 작가 양성 프로그램

에 참여하고부터 완전히 딴사람이 됐습니다. 지각을 안 

하는 건 물론이고 수업 전부터 교실에 들어와 그림 그릴 

준비를 해놓는 열의까지 생겼습니다.

“요즘 민우 얼굴을 보면 참 행복해하는 게 보여요. 툭 

하면 집에 와서 울곤 했는데 지난 5년간 민우의 눈물을 

본 적이 없어요. 원래 산만하고 집중을 못 하던 아이였는

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. 그림

을 그리기 시작하면 3시간 작업은 거뜬히 해내요. 지금은 

미술 작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강한 자신감도 많

이 생기고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 

같아요.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지관이 운영하는 데 어려

움 많다고 하네요. 우리 아이는 복지관에서 그림 그릴 때

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미술 교실이 문 닫으면 큰일

이네요….”(드림블라썸아카데미 정민우 발달 장애인 작가 어머니)

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특별한 재능과 무한한 가

능성을 지닌 발달 장애인을 발굴하여 미술작가로 성장할 

수 있도록 드림블라썸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

니다. 하지만, 발달 장애로 사회적,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

고 있기에, 이들이 예술적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술 

도구를 지원받고 전문 강사를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체계

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예산이 필요합니다. 아크

릴 물감 하나의 가격만 해도 1만 원이 넘어, 발달장애인과 

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될 꿈을 뒷받침하기에는 예산이 매

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 자신의 언어가 부족해 표현에 

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지만, 놀라운 상상력과 감성이 담긴 

작품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고, 장애와 비장애를 

구분 짓지 않고 편견 없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

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발달장애인들이 미술 작가로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

을 얻도록 도와주시고, 자신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

하도록 힘을 주세요. 신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꿈을 

이룰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.

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 내역 누락 
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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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6일~2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

주시는 후원금은 ‘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’을 위해 씁니다.

‘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(www.caritasseoul.or.kr/html/dh/spon_

songil) - 사랑의손길’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,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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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의손길

하얀 도화지 위에 

꿈을 그릴 수 있게!

발달 장애인이 미술작가로 

뛸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!


